
코스닥50 상반기 순익 117% 증가
코스닥증권 , 1- 6월 1조244 1억원 기록 … 기업은행 편입으로 급증

코스닥50 종목의 2002년 1-6월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117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코스닥증권에 따르면, 등록법인 712사 중 코스닥50에 편입된 50개 종목의 상반기 순이익은 모두 1조2441억

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17.3% 늘었다. 영업이익은 47.2% 증가한 1조7737억원, 매출은 23.3% 늘어난 13조9508억

원으로 나타났다.

전체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비중도 8월16일 기준 58.8%에 달했다.

또 자산총액 비중은 76.2%로 2001년 상반기의 28.0%보다 높아졌고, 매출액 비중은 36.4%에서 47.6%로, 순

이익 비중은 25.5%에서 81.2%로 각각 올라섰다.

코스닥50 종목의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은 기업은행이 코스닥50에 새로 편입됐기 때문이다.

코스닥50 종목의 부채비율은 147.1%로 1년 전보다 19.6%p 떨어졌으나 나머지 종목의 부채비율 81.5%보다

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.

코스닥50종목의 영업실적 및 재무현황(2002.1-6)

(단위: 100만원)

영업실적 호전에도 불구하고 코스닥50 지수는 7월2일 90.03에서 8월16일 84.03으로 6.0p 떨어졌다. 코스닥종

합지수 하락폭 2.85p에 비해 훨씬 큰 것이다.

< Chemical Daily N ews 2002/ 08/ 26>


